
롯데손해보험 공개매각 전환…금융지주와 셈법 맞으려면 서울경제 https://zrr.kr/vsuu0h

신한금융지주와 롯데손해보험 최대주주 JKL파트너스는 올 중순부터 경영권 거래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국 기업가치(EV)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 체결 불발

롯데손해보험 인수합병(M&A) 거래의 공개매각 흥행을 위해서는 각 지주에 맞춘 ‘핀포인트’ 세일즈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창업·벤처 대출 늘린 금융회사, 세금 덜 낸다…충당금 적립 한도 20% 확대 아시아경제 https://zrr.kr/O0JF2Z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에 세제 지원을 강화

생산적 분야 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한도를 확대해 금융회사의 세 부담을 덜고,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

금리인상에 기업 단기자금 들썩 … 1달새 정기예금으로 32조 이동 매일경제 https://zrr.kr/DDWbU3

지난 7월 한 달간 5대 시중은행에서 늘어난 35조5401억원의 정기예금 잔액 가운데 90%가 기업에서 이동

금리 인상기에 은행 수신금리가 일제히 올랐기 때문인데 소액인 개인의 돈보다 기업의 대규모 자금이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신용따라 연체율 32배差…포용금융 딜레마 한국경제 https://zrr.kr/Ew03SI

5대 은행의 올해 1분기 신용점수 951점 이상 차주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0.03%인 반면 870점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1.04%로 초우량 차주의 약 32배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확대 과정에서 은행의 건전성 부담을 덜기 위해 위험가중치와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

삼전닉스 레버리지 거래대금 90% 급감…예탁금 상향 직격탄 동아일보 https://zrr.kr/gpuu2A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 지 2거래일 만에 관련 거래대금이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

기본예탁금 상향 첫 날인 31일(3조1518억 원)과 비교해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국내 주식 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생산적금융 ISA' 나온다 아이뉴스24 https://zrr.kr/Zjijdf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 분리 과세하는 절세상품인 기존 ISA보다 혜택을 확대

삼성생명, 건강보험 이어 연금보험 키운다…초회보험료 두 배로 뉴스1 https://zrr.kr/sclPrg

삼성생명이 사망보험에서 건강보험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전환한 데 이어 연금보험까지 확대하며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방카슈랑스 채널의 일시납 판매 증가에 힘입어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도 두 배 이상 증가

생보사, 간병인 보험 일당 '20만원' 경쟁 재현… 당국도 예의주시 조선비즈 https://zrr.kr/TEPVns

금융 당국의 제동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간병인보험 시장에서 최근 몇몇 보험사가 간병인 사용 일당 최대 20만원 보장을 내세우면서 선점 경쟁

경쟁사들이 보장을 줄인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장 한도를 내세워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것

내년 1월부터 1300만명 코인 과세…정부 “유예 없다” 이데일리 https://zrr.kr/fKeAMn

정부가 유예 없이 내년 1월 예정대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 것임을 예고

야당은 무리한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국회 상임위가 본격 가동되면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

블랙록,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용 토큰화 머니마켓펀드 출시 디지털투데이 https://zrr.kr/NW6b5U

블랙록이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준비자산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한 토큰화 머니마켓펀드 2종을 출시

두 상품은 2025년 7월 제정된 미국 연방 스테이블코인법 GENIUS법상 허용된 미국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적격 준비자산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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